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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번 연구는 구로구의회의 <구로구 중소기업 정책 연구회> 구성 의원의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구상1)에 따라 구

로구의 중소기업 활성화가 점쳐지는 가운데, 이번 연구를 통해 그 방안과 문제 해결점

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서남권 대개조 구상에 따라 서남권 내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거나, 다양한 산

업구조 및 도시 공간 수요에 적합한 융복합 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로기계공구상가·구로중앙유통단지는 도심 물류와 미래형 업무기능이 융합된

핵심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정책의 하나로 1960년대부터 구로공단과 울산공단 등 많은 국

가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산업 경제 활동에 있어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클러스터

가 산업 단지의 미래형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클러스터는 동종 및 관련 업종들이 집

적하여 대학, 연구 기관들과 지식과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문화 산업 클러스터 할 수 있다.2) ‘1990suseo(수서)’ 후반 구로공단의 산업구조

재편을 시작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 산업 단지들의

혁신 클러스터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구로공단은 1960년대 조성된 이후 우리나라 수출의 10% 내외를 차지하면서 수출 전

초기지의 역할을 다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악화

로 입주업체들의 생산성이 악화하면서 수출과 고용이 함께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밀어닥친 IMF 외환위기로 산업 단지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3)

1)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일환. 2021년 1월에 발표.
2) Porter, 1998; OECD, 1999
3)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성장요인 및 한계에 관한 연구.2013.정순구.최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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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1996년에 민간건설업체도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1997년에는 입주 업종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기업과 고용자 수가 많이 늘어

나면서, 불모지와 같았던 ‘구로공단’이 첨단 기업들과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서울디지

털산업단지’로 탈바꿈하고 있다.4)

하지만 여전히 구로디지털산업단지는 일자리 창출 연구용역 결과 단지 내 기업의

60% 이상이 구인난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관내 대학인 동양미래대 김영

흡 교수와의 인터뷰에서도 구로구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과 구인·구직의 불균형이 가

장 큰 문제로 꼽혔다. 이에 구는 구 중·장년 일 드림센터, 청년 이룸, 일자리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과 함께 신속 취업 지원 전담반을 구성, 대응에 나섰다. 중점적으로 지

원할 업종은 식품제조업, 전자제조업, 도소매업, 보건복지 서비스업, 운수창고업, 정보

통신업, 뿌리 산업 총 7종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급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교통 등 인프라의 미비, 문화 및 생활 편의시설의 부족, 네트워킹

과 혁신역량의 미흡, 유관기관 간 협력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에서는 성장잠재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이 고용과 성장은 물론 위기 대응능력 향상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였다. 미국은 2024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 및 인

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맞물리며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

다 평가받는다. 프랑스는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과 연계하여 국내 제조업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이 외국 제조업체 등에 정부 지원금 정

책을 펼치는 등 기업에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면 투자액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고, 2021년엔 6,170억 엔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제도도 신설한 바 있다. 한국에

서도 2024년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에 3년간 2,546억 원

이 투입되어 디지털·친환경 전환 사업이 추진될 전망으로, 제조공정 디지털화를 통해

제품 개발, 생산, 수출을 아우르는 생산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에너

4)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성장요인 및 한계에 관한 연구.2013.정순구.최근회
5) 문화일보.2024.06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62001071227163001&utm_source=chatgpt.com 
6)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성장요인 및 한계에 관한 연구.2013.정순구.최근회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62001071227163001&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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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많이 소비하는 뿌리 산업을 중심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고효율화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구로구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의 범위는 연구 목적에 근거하여 공간적 범위

는 서울시 구로구, 시간적 범위는 최근 1~2년간 구로구의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정책

을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비교 분석을 위한 타 지자체 및 해외의 우수사례 연구

도 진행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를 통해 구로구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지역에

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중앙의 정책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또한 현장 조사와 타지

역의 우수한 사례를 분석하며 벤치마킹 포인트를 찾도록 한다. 또한 중소기업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로구의 중소기업 활용 방안을 연구한다.

연구의 방법

구로구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

문헌 연구

⇒

￭구로구 중소기업 관련 현황 분석
￭구로구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분석

현장조사
￭구로디지털단지 현장 시찰
￭타 지역 우수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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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추진계획

제2장. 문헌 분석

1. 한국의 제조업 활성화 정책

우리나라는 타 산업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국내 총생산액(GDP) 대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은 27.8%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별로 봤을 때 독일이 21.6%, 일본 20.8%, 이탈리아

16.6%, 미국 11.6%, 영국 9.6% 수준임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7) 2014년 6월 제조업 혁신 3.0, 2017년 4월 스마트 제조 혁신

비전 2025, 2018년 12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과 같은 수많은 제조업 대책

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가 재정 기여 및 제조업 경쟁력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 되

었다.

7) Industry Market info. https://industrymarket.co.kr/ 

https://industrymark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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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제조업 비중

자료:  Industry Market info

이런 다양한 국가적 차원의 제조업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가 발표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 (CIP index)8)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독일이 1위

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2위, 한국이 153개국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9)

2022년까지 30,000개 제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에

대한 저변을 확대했으며 최근 2023년 1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7월 4일 시행)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

다.10)

정부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년 7월)을 시

작으로 최근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출범(2022년 9월)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유지관리(인공지

능 제조 플랫폼인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

련 예산도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8) 각국의 제조업 생산 및 수출 능력, 기술 발전 수준,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에서의 영향력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다. 

9) 유엔산업개발기구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1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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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뿌리 산업 특성화 정책

(1) 뿌리 산업의 정의

「뿌리 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11)제2조(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5.>

- ‘뿌리 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金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

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 기술

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 기술을 포함한다.

- ‘뿌리 산업’이란 뿌리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 기술

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Korea National Ppuri Industry Center ; KPIC)는 주조(鑄

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

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 기술 등 뿌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

여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

원 소속의 뿌리 산업 지원기관이다.

우리나라는 뿌리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을 만들어 2012년부터 매출액의

51% 이상이 뿌리 기술에 의해 형성되는 기업을 뿌리 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

다. 더욱이 해당 법으로 뿌리 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 직업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신규 인력 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작업장 환경

개선, 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

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대표적인 지원으로는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시제품 제

작 지원을 하기도 하며, 뿌리 산업의 기술 특허 획득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 특허

는 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산이기에 특허 출원 과정

에서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1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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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2) 뿌리 산업 현황12)

2024년 기준 국내 뿌리 산업 사업체 수는 총 64,061개 사가 분포해 있다. 그중

정밀가공 12,644개 사, 용접 10,401개 사, 금형 9,659개 사 순으로 집계된다. 뿌리

산업에 종사자 수는 전체 740,396명이며 용접 165,725명, 소성가공 103,755명, 표면

처리 90,738명 순으로 집계된다. 뿌리 산업의 경우 전체 2,553,13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그 중 용접이 607,468억 원, 소성가공 534,006억 원, 표면처리가

246,007억 원순으로 집계된다. 뿌리 산업의 수출은 전체 337,509억 원의 수출액을

보이며, 용접 95,497억 원, 소성가공 67,874억 원, 주조 40,136억 원순으로 나타난

다.

12) 「2024년 뿌리 산업 실태조사」.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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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뿌리산업 실태조사 인포그래픽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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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뿌리 산업 특화단지13)

뿌리 산업 특화단지는 뿌리 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 등을 통한 국가 제고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3년부터 매년 지정하고 있다. 뿌리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주조, 금형, 용접 등의 공정 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뿌리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은 총 58곳이며, 2024년 6월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에 뿌리 산업 특화단지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되는 특화단지 4

곳은 전남 율촌 뿌리 산업, 충남 예산 신소재 뿌리 산업, 경기 반월 염색 뿌리 산업,

부산 섬유 염색 가공 단지다.14)

13) 「2024 뿌리산업 백서」산업퉁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2024.09
14)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브리핑. 2024.06.12

뿌리 산업 특화단지 현황

년도 단지명 지역 위치 특화업종

’14년

스마트허브피앤피단지 경기 안산 시화 국가산단 표면처리

매곡 뿌리산업특화단지 울산 매곡 일반산단 금형

온산 첨단뿌리산업단지 울산 온산 국가산단 주조

남동인더스파크 청정지식산업센터 인천 남동 남동 국가산단 표면처리

진주 금형산업단지 경남 진주 진주뿌리 일반산단 금형

장림도금단지 부산 부산장림 일반산단 표면처리

대불뿌리산업 특화단지 전남 영암 대불 국가산단 용접

순천 뿌리산업특화단지 전남 순천 해룡 일반산단 뿌리산업

’15년

몰드밸리 경기 부천 오정 일반산단 금형

시흥도금산업클러스터 경기 시흥 시화 국가산단 표면처리

금형특화단지 광주 평동 일반산단 금형

군산뿌리산업특화단지 전북 군산 군산 국가산단 뿌리산업

완주뿌리산업특화단지 전북 완주 전주과학 일반산업단 금형

’16년

성서 뿌리산업특화단지 대구 성서 일반산단 표면처리

밀양용전 뿌리산업특화단지 경남 밀양 용전 일반산단 주조

광양익신 뿌리산업특화단지 전남 광양 광양익신 일반산단 열처리

경인도금단지 경기 안산 반월 국가산단 표면처리

’17년

고령1일반산업특화단지 경북 고령 고령1 일반산단 주조

은남도금사업협동화단지 경기 양주 양주 일반산단 표면처리

청정도금사업협동조합 부산 녹산 국가산단 표면처리

구문천표면처리특화단지 경기 화성 화성향남제약 일반산단 표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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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광주평동 친환경 표면처리 특화단지 광주 평동3차 일반산단 표면처리

Iksan-U 주얼리 특화단지 전북 익산 익산 제3 일반산단 표면처리

옥천군 뿌리산업 특화단지 충북 옥천 옥천제2의료기기산단(일반) 뿌리산업

성서 금형산업 특화단지 대구 성서 일반산단 금형

’19년

구미 금형산업 특화단지 경북 구미 구미국가산단(1단지) 금형

대구국가산단 표면처리특화단지 대구 대구국가산단(2단계) 표면처리

부산녹산표면처리특화단지 부산 명지녹산국가산단 표면처리

익산뿌리산업특화단지 전북 익산 익산 제2일반산단 뿌리산업

’20년 남동표면처리특화단지 인천 남동 국가산단 표면처리

’21년

울산방어진조선해양뿌리산업특화단지 울산 미포국가산단 용접, 표면처리

영암 삼호 뿌리산업 특화단지 전남 영암 삼호일반산단 용접, 표면처리

충주뿌리산업특화단지 충북 충주2산단(일반) 뿌리산업

친환경차 부품 융·복합형 특화단지 부산 부산과학일반산단 뿌리산업

’22년

강릉 뿌리산업특화단지 강원 강릉 과학일반산단 적층제조

백학통구 뿌리산업 특화단지 경기 연천 백학통구일반산단 뿌리산업

거제옥포조선해양뿌리산업특화단지 경남 거제 옥포국가산단 용접, 표면처리

거제죽도조선해양뿌리산업특화단지 경남 거제 죽도국가산단 용접, 표면처리

대전 평촌 차세대 융합
뿌리산업 특화단지

대전 대전 평촌일반산단 정밀가공

부산 금형산업
공동혁신 특화단지

부산 부산 화전지구일반산단 금형

아산테크노밸리
뿌리산업 특화단지

충남 아산 테크노밸리 뿌리산업

‘23년

군포첨단
뿌리산업특화단지

경기 군포 경기도군포시군포첨단산업2로일원 금형

경남 디지털
뿌리산업 특화단지

경남 창원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면로219일원 정밀가공

울산 미포 동반성장
뿌리산업 특화단지

울산 울산광역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100일원 용접, 표면처리

울산 3D프린팅
뿌리산업 특화단지

울산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일원 적층제조

일진
표면처리특화단지

인천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284 일원 표면처리

해남 화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전남 해남 전라남도해남군화원면조선소길498일원 용접, 표면처리

전주
뿌리산업특화단지

전북 전주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복로일원(공업지역) 정밀가공

서산인더스밸리
뿌리산업 특화단지

충남 서산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해성리일원 뿌리산업

제천
뿌리산업특화단지

충북 제천 충청북도제천시바이오밸리로일원 뿌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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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폐수처리, 폐열회수, 물류센터 등 공동 활용시설과

공동브랜드 운영, 시제품 제작, 공동 과제 기획 등의 공동 혁신 활동 관련 50~7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는 뿌리 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력 고용

시에도 유리한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4) 뿌리 산업의 과제

2024년 6월부터 에너지 대표 산・학・연・관이 협력해 뿌리 산업에 적용할 에너지

효율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일주지앤에스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부산대, 중앙대 등으로 구성된 15개 산・학・연 컨소시엄은 '2024 뿌리

산업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 전주기 효율 향상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착수하였다.

2028년까지 5년간 220억 원을 투입하여 뿌리 산업 공정특성에 맞는 에너지 사용 최적

화 공정 기술을 개발 실증하고 현장에 적용해 뿌리 산업 경쟁력 향상과 에너지 및 탄

소 배출 저감 등 국가 정책 목표 구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최종적으로 에너지 효

율을 10% 이상 높일 수 있는 뿌리 기업 범용 에너지 최적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계획을 시행해 국

내 뿌리 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펼친 바 있다. 뿌리 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뿌리 산업 현장 애로사항 개선과 국내외 경

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장 스마트화가 필요한 뿌리 기업에 업종별 특화 공

통 요소기술과 IoT, ICT 등의 도입을 통해 뿌리 기업 스마트화를 지원하였다. 또한

뿌리 산업 제조 공정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의

구축을 진행하였다.

’24년

율촌 뿌리산업 특화단지 전남 뿌리산업

예산신소재 뿌리산업 특화단지 충남 뿌리산업

반월 염색 뿌리산업 특화단지 경기 표면처리

부산섬유염색가공 특화단지 부산 표면처리

자료: 「2024 뿌리산업 백서」산업퉁상자원부



- 12 -

스마트공장을 신규 구축하는 기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구축된 스마트공장 수준에 따라 총사업비의 59% 이내로 최대 1억 5

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2021년도에는 '2021년도 뿌리 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발표하여 제조업 경쟁력의 근

간인 뿌리 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본격 전환을 시행하였다. 뿌리 산업 디지털화, 업종

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뿌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세대 뿌리 산업 기반 조성의 4

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명장의 숙련 기술을 디지털화하여 가상현실 방식 등

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디지털 뿌리 명장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반월·시

화 산단 등 뿌리 기업 집적단지에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 단지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뿌리 산업 제조공정별 특화 솔루션 

자료: 「2024 뿌리산업 백서」산업퉁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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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자율 제조 선도프로젝트15)

최근 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제조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0월, 26개의 AI 자율 제조 선도프로젝트를 공개하며

민·관이 총 3.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26개 지자체와 119개의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제조업에 AI를 입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생산인구 감소, 탄소 감축 등 당면

과제도 해결하는 프로젝트다. 2024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 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26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선도프로젝트에는 현대자

동차, GS 칼텍스, 삼성중공업, HD 현대 미포, 포스코, 에코프로, 대한항공, 코오롱, DN

솔루션즈, 삼표시멘트, 제주 삼다수 등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표기업들이 대거 참여했

다. 애초에도 10개 과제 모집에 213개 수요가 몰릴 정도로 산업계의 관심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산업부는 프로젝트 수를 10개에서 26개로 확대하였다. 많은 기업이 프

로젝트에 참여한 이유는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하는 것이 미래의 필수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다.

(1) AI 자율 제조 선도프로젝트 의의

- 생산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등 대응에 효율적인 수단

코오롱이 속한 섬유산업은 고령화가 심화한 업종으로(50세 이상 53%), 숙련 기술자의

은퇴로 인력난과 생산기술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코오롱은 AI를 통해 설비 상태

와 품질을 실시간 감지하고 제어하는 한편, 무인 물류시스템 등을 통해 공정 자동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업도 선박용 배관 공정은 숙련 용접공의 은퇴 등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 공정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AI를 통해

배관 절단부터 용접까지 전 공정을 자동화하고, AI 기반의 가변 용접 조건이 탑재된

로봇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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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Error를 줄이고 정밀한 품질관리 가능

특히 배터리, 항공, 방산, 반도체 등 첨단 테크 분야에서 필요성이 크다. 이차전지는

전기차 화재로 품질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세계 1위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는 AI

를 통해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공정상 오류를 미리 예방하고 설비를 자동 제

어해 최상의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초 보잉기의 볼트 결합 불량 사고로

항공기 분야에서도 품질 확보가 쟁점이 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AI를 통해 항공기 동

체 조립공정에 산업용 로봇을 도입하고 작업 지시·품질 검사 등을 모두 자동화할 예

정이다.

- 소비자 니즈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대응

현대자동차는 AI와 로봇을 활용해 공정 계획과 스케줄을 최적화하고 수요에 맞게 물

류와 생산경로를 실시간 조정해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생산하는 다품종

유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GS 칼텍스는 AI를 통해 공정의 온도·압력·유량

등 주요 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제어하여, 휘발유·경유·등유 등의 시장가격에 맞

춰 생산 비율을 조정해 수익성도 극대화하고, 탄소 배출도 줄일 계획이다.

- 탄소 감축에 효과적으로 기여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정유·철강·시멘트 등에서 AI 도입은 필수적이다. 삼표시멘트는

AI를 통해 공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를 저감하는

방안을 찾아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하고, 운영비용도 절감할 계획이다.

- 작업장 안전 확보

특히 철강은 2000°C 이상 고온과 고압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가스 발생 등의 위험

으로 작업장 안전 확보가 중요한 산업이다. 포스코는 제선·전로·압연공정 등 고위험

설비에 AI 자율 제조를 도입해,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품 품질도 높일 계

획이다.

- 전 업종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에 기여

제주 삼다수(JPDC)는 1년에 45억 개의 감귤을 검사해, 이 중 8억 개 이상 ‘못난이 농

산물(과일음료용)’을 선별하는데 작업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다 보니 효율이 낮고 오

류가 자주 발생하였다. 삼다수는 머신비전 AI를 통해 구분한 저품질 상품을, 로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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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선별한 후, 농축액을 자동 포장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한다.

(2) 향후 계획

26개 선도프로젝트의 총투자비는 3.7조 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와 지자체는 4년간 총

1,90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지방비 매칭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었으나, 지자

체들은 긴급 예산을 편성해 26개 모든 프로젝트에 지방비를 매칭하였다. 지자체는 생

산인구 소멸과 지역산업 쇠퇴 등을 우려하고 있어, 이번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특

화산업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26개를 시작으로 ‘27년까지 200개로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

울러 얼라이언스나 선도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AI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16)”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총 100억 원을 투입해 개

발할 예정이며,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와 기술 등을 바탕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빠르면 ‘26년부터 제조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제조기업들은 파운데

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자사의 공정에 맞는 특화된 AI 제조 시스템을 자체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 파운데이션 모델 : Open AI의 GPT와 같이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해 지식과 패턴이 학습된 대규모 인공
지능 모델을 말하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작 가능,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은 제조 기업들이 생
산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제조에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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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 제조의 목적

자료: 산업통상부 제공

선도프로젝트 선정 현황

자료: 산업통상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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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제조업 활성화 정책

서울시는 2023년부터 5년간 500억 원을 출자해 기술개발, 기술 고도화, 스마트화 등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 기술 혁신 정책자금 신설 및 경영 컨설

팅 확대는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영세한 경영환경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못했던 유망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후 2025년부터는 서울형 소공인 특화 맞춤형 대출을 신설해 소공인 실정에 맞춘

저리 대출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제조기업에 지원하고 집접지별 '찾아가는 금융

컨설팅'을 운영해 융자 컨설팅 등 자금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2027년까지 400개사에

200억 원을 지원하여 수작업 구동 소공인에 대한 센서, 바코드 등 자동화 전환을 우선

지원하고 제조공정 로봇화,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까지 스마트 제조 환경을 구

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술교육 훈련을 통해 분야별 숙련 기술인을 양성하고 기술전 수를 촉진

하고자 2027년까지 실무 중심의 전문 인력 7천 명을 양성하고 소공인 사업자 대상 제

조 경영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유통채널 사전 교육 및 시장 진출 관련 컨설팅을 실시

한다. 또한, 제조업의 낡은 이미지를 탈피하고 소공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2027년까지

주얼리, 의류 봉제 등 각 분야 우수 숙련 기술인을 300명 발굴, 포상하고 젊은 인재가

산업현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소공인 기술 경진대회'를 신설,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

으로 '우수 소공인 현장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작업장의 기본적인 환

경에 대한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류 봉제, 기계 금속, 주얼리, 인쇄, 수제화의 서울시 소재 5대 업종과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만 지원 가능한 사업이다. 지원 금액의 경우 업체당 최

대 900만 원 지원 가능하며 공급가액의 9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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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뿌리산업 지원 품목(1)
      

자료: 2023 뿌리산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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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뿌리산업 지원 품목(2)

자료: 2023 뿌리산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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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로구 중소기업 개요

1) 구로공단의 탄생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전신인 구로공단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수

출산업단지개발조성법’에 따라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총 1,982천m2의 면적에 1, 2, 3

단지가 단계적으로 조성되었다. 입주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고용자 수도 1969년 3,045

명에서 1975년 58,602명으로 많이 증가하였고, 수출실적도 1단지가 준공된 1967년에

113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75년에는 4억 1,300만 달러로 급증하였다.17)

구로공단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고용과 수출에서 큰 성과를 내면

서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하였다. 1975년과 1989년 사이에 입주기업

수는 193개사에서 262개사로, 고용자 수는 58,602명에서 61,87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출은 같은 기간에 4억 1천만 달러에서 41억 4천만 달러로 9배나 증가하였다.18)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선진국의 장기 불황, 개발도상국들의 추격 등으로 대외적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노사분규의 심화, 과도한 임금 상승 등으로 대내적 경제 환경

도 악화하면서 고용과 수출이 함께 감소하는 쇠퇴기에 들어서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1997년 밀어닥친 외환위기로 구로공단은 수출산업단지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 고

용자 수는 1989년 61,872명에서 1999년 29,639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수출은 41억 4천만 달러에서 1999년 15억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19)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민간건설업체도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의 전통 제조업 중심의 구로공단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산업구

조의 재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입주기업 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9년 597개사

에서 2012년 11,497개사로, 18배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7.1%이었고 2010년

이후에는 한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20) 고용자 수는 1999년 29,639명에서

2012년 154,472명으로, 4.2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3.9%를 나타내고 있다.

17) 한국산업단지 내부자료
18) 한국수출산업공단, 1994;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
19) 한국수출산업공단, 1994;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e-cluster.net)
20)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e-clus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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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로구 중소기업 현황21)

- 2024년 기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구로구 소재지의 중소기업

수는 총 83,938개

- 동별 중소기업 수는 다음과 같다.

구로구 동별 중소기업 수
동명 개수(단위:개) 동명 개수(단위:개) 동명 개수(단위:개) 동명 개수(단위:개)

가리봉동 2,173 개봉1동 2,557 개봉2동 1,542 개봉3동 1,636
개봉동 70 고척1동 3,507 고척2동 2,527 고척동 38
구로1동 1,138 구로2동 12,036 구로3동 19,044 구로4동 3,078
구로5동 7,559 구로동 187 궁동 228 신도림동 5,672
오류1동 2,094 오류2동 1,097 오류동 11 온수동 229
천왕동 71 항동 899 수궁동 1,895 그 외 14,604

자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유가증권시장 유형의 중소기업은 3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37개, 코넥

스 유형의 기업은 1개, 등록법인 1개, 외감법인 379개, 일반법인 28,601개, 개인

사업자 54,867개로 나타났다.

- 법인 유형의 중소기업은 29,025개, 개인 유형의 기업은 65,916개로 조회되었다.

- 벤처기업은 623개, 이노비즈 기업은 168개, 경영 혁신기업은 57개로 조회되었다.

- GS인증을 받은 기업은 8개, KS 인증을 받은 기업은 128개, 신기술(NET) 인증

을 받은 기업은 5개로 조회되었다.

- 1년 이내에 설립된 기업은 1,060개, 1년 이상~3년 이내에 설립된 기업은 3,272

개, 3년 이상~5년 이내에 설립된 기업은 4,733개로 나타났다.

3) 구로구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예산 현황22)

구로구 2025 예산안 (단위: 천 원)

2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gc/sf/GSF002R0.print
22) 구로구 홈페이지. 2024, 2025 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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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2025 예산안 ‘기능별 세출 현황’에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의

총예산은 2,275,273 천 원이다. 이는 전년도인 2024년도 10,483,269 천 원 대비

8,207,996 천 원(78.3%) 감소한 수치고, 2023년도 4,351,470 천 원 대비 2,076,197

천 원 감소한 수치다.

                                    구로구 2025 예산안                        (단위: 천 원)

                                     구로구 2024 예산안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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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한계23)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불과 13년 사이에 기업 수는 18배, 고

용자 수는 4.2배나 증가하였고, 산업구조도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중심으로 변화

하고 있다.24) 이러한 급성장의 이면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첨단산업 클러
스터로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성장요인 및 한계에 관한 연구˼ (2013.정순구.최근회)
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1위가 ‘단지 내 교통 문제’ 2위가 ‘문화공간, 공원 등 문화시설

부족’ 그리고 3위가 ‘지원기관 간 유기적 협력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호텔, 음식

점 등 생활 편의시설 부족’과 ‘단지 내 업체 간 협력 부족’, ‘대학, 연구 기관과의 협력

부족’ 등의 답변이 나타났다.

23)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성장요인 및 한계에 관한 연구」정순구.최근회.2013
24)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e-cluster.net)

구로구 2025년도 예산안 ‘지역경제과’ 부분 발췌(단위: 천 원)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529,428 8,876,050
G밸리 홍보시설 운영비 지원 32,200 33,400
산단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16,335 7,860,000
중소기업 육성 및 마케팅 지원 94,368 94,650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176,750 177,000
G밸리 스마트 마라톤 대회 65,000 65,000
한국디지털어워드 구로 10,775 11,000
기술혁신기업 육성사업 74,000 75,000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 59,500 59,500

소상공인 지원 1,565,775 1,338,840
소상공인 특별보증재원 출연 200,000 0

                                                                              
구로구 2025년도 예산안 ‘일자리지원과’ 부분 발췌(단위: 천 원)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일자리 정책 2,858,645 2,339,908

중장년 전문퇴직인력 일자리 매칭 50,000
전문기술분야 인력 양성사업 60,000 60,000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200,000 200,000
중장년일드림센터 운영 319,758 287,000

청년정책 지원 1,315,555 981,010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730,440 254,700
G밸리형 구로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327,090 327,260
청년 중소기업 체험 사업 61,640 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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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정책연구 ˹스마트시티 구현을 통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
구˼(2018.한상진)에서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적한다.

(1) 공간 부족 및 노후화

기존의 공장 및 사무시설이 과밀화되어 추가적인 기업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건물과 설비는 오래되어 현대적인 기술 및 설비를 지원하기에 부족하며, 지속적인 유

지 보수가 필요하다.

(2) 산업구조 변화와 제조업 비중 감소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IT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모하며,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첨단산업이나 스타트업 중심의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지만,

다양한 산업군의 조화로운 발전은 부족하다.

(3) 교통 및 물류 문제

산업 단지로 유입되는 차량 및 물류 트래픽이 많아 교통 혼잡이 빈번하다. 물류 기반

시설이 충분히 현대화되지 않아 원활한 물류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문제점

자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성장요인 및 한계에 관한 연구」정순구.최근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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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력 부족 및 근로환경 문제

고급 인력 유치가 어렵지만, 현장 노동자 수급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기업에

서 낙후된 작업환경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5)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의 한계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지만, 일부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과 기술력 부족으로 스마트 제

조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6) 환경 문제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일부 제조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낭비적인 에너지 사용

구조와 부족한 친환경 설비가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25)

5) 구로구 중소기업 관련 조례 현황26)

25) ˹스마트시티 구현을 통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2018.한상진)
2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순번 조례명
1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중소기업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3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4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 지능 정보화 기본 조례
6 공유 촉진 조례
7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8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9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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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로구 제조업 개요

1) 구로구 제조업 현황27)

구로구는 강서구, 영등포구, 금천구, 성동구와 같이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지역

중 한 곳이다. 구로구 국가산업단지의 업종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사업체가 많이 분포해 있

다. 서울시 구별 제조업 부문의 상위 순위는 중구 10,357개, 금천구 6,705개, 종로

구 5,312개, 성동구 5,262개, 영등포구 4,657개, 구로구 4,434개로 구로구의 제조업

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6위인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전체 사업체 수는 1,180,025개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5,795,425명의 종사

자가 일하고 있다. 그중 구로구에서는 52,988개의 사업체가 존재하며, 242,640명의

종사자가 있다. 이 중 구로구 제조업 분야에서는 4,434개의 사업체에서 16,876명의

종사자가 존재한다.

구로구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의 성별은 남자가 11,787명, 여자 3,284명으로 조사

되며, 조직 형태는 개인 사업체가 3,284개, 6,388명의 종사자, 1,139개의 법인 사업

체 10,407명의 종사자, 회사 이외의 법인은 11개, 81명의 종사자로 분석된다.

사업체 구분별로는 단독사업체는 4,227개, 12,882명의 종사자, 본사・본점에서는
116개, 2,737명, 공장・지사 91개, 1,257명이 존재한다.

27)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2024.04.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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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분류 및 서울특별시 구별 현황

자료: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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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산업세세분류별 총괄

자료: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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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소분류 및 구로구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1)

자료: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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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소분류 및 구로구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2)

자료: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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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 동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신도림동은 812개, 1,876명,

구로1동 46개 157명, 구로2동 996개, 2,425명, 구로3동 933개 7,941명, 구로4동 77

개 127명, 구로5동 165개, 556명, 가리봉동 63개, 160명으로 나눠볼 수 있다.

또한 고척1동의 경우 588개, 1,095명, 고척2동 112개, 243명, 개봉1동 142개, 329

명, 개봉2동 64개, 122명, 개봉3동 65개, 141명, 오류1동 45개, 130명, 오류2동 79

개, 256명, 수궁동 195개, 1,143명, 항동 52개, 175명으로 분류된다.

구로구의 행정동에 대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종합해 본 표는 다음과 같

다.

구로구 행정동에 관한 제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구로구 4,434 16,876

신도림동 812 1,876

구로1동 46 157

구로2동 996 2,425

구로3동 933 7,941

구로4동 77 127

구로5동 165 556

가리봉동 63 160

고척1동 588 1,095

고척2동 112 243

개봉1동 142 329

개봉2동 64 122

개봉3동 65 141

오류1동 45 130

오류2동 79 256

수궁동 195 1,143

항동 52 175
자료: 저자작성



- 32 -

구로구 동별 제조업 종사자 규모(1) 

자료: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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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동별 제조업 종사자 규모(2) 

자료: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2024

동별 제조업 종사자 규모는 1~4, 5~9, 10~19, 2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명 이상으로 구분하며, 모든 동을 통틀어서 300명 이상인 규모의 사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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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로구 제조업 지원 정책

(1) G밸리 중심의 첨단산업도시 조성

G벨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지원하는 국내 63개의 산업 단지 중 ‘서울디지

털산업단지’의 브랜드 네임. ‘구로구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의 행정구역 이름을

따 G밸리라고 부름. 현재 13,0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 15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28)

1970년대에는 섬유, 봉제, 가발, 소형 전자기기 등 경공업 제품 생산업체가 주를

이뤘다면 1990년대 이후로는 산업 단지 고도화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첨단

지식산업단지로 탈바꿈

산업 단지 내 입주한 기업은 정보통신 분야가 35.5%로 가장 많고 비제조업

27.7%, 전기·전자 15.4%, 기타 제조 12.7% 등의 순이다. 29)

- G밸리 구로 캠퍼스 재직자 교육, G밸리 재직자 대상 석·박사 과정 지원 등 인

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1인당 연간 1,000만 원 이내, 등록금의 90%까지 지

원30)

- G밸리 기업 4차산업 혁신 기술 지원사업. 빅데이터, AI 등 4차산업 신기술이

반영된 G밸리 기업의 제품을 구매, 구정에 접목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구로구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와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시행.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 소상공인은 최

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지원으로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의 이자 차액을 보전.

28) G밸리 홈페이지. https://gvalley2.tistory.com/71 
29) 한국경제. 2023.0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69280Y?utm_source=chatgpt.com  
30) 머니투데이. 2023.1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2914587893079&utm_source=chatgpt.com 

https://gvalley2.tistory.com/7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69280Y?utm_source=chatgpt.c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2914587893079&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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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보증 특례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신용보증

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무담보 특별보증을 지원.

- 기술혁신기업 육성사업

2024년 신규 예산 편성된 사업. 이노비즈 인증 지원과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총예산은 75,000(천원) 이다. 이노비즈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멘

토링을 제공하여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이노비즈 신규 또는 갱신 인증 시 발생하

는 수수료를 기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업당 1회에 한정된다. 구로구에

소재한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술평가 비용 지원은 기업의 기술 가치 평가나 기술사업화 역량 평가 시 발생하

는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구로구에 본사나 주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투자유치, 담보권 설정, 투자 참고 등의 목적으로 국가 공인 기술 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기술 가치평가(현물출자 등)의 경우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기술력 평가(투자 참고 등)의 경우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

한다. 매년 초 공고를 통해 접수 기간이 안내되며, 2024년은 3월 4일부터 3월 29

일까지 신청받았다.

-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지원사업

매출채권 보험이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

제도다. 이를 통해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거래금액의 최대 80%까지 보전

받을 수 있다. 구로구는 이 사업에 총 59,500,000원의 예산을 2024년 배정했다.31)

구로구는 기업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할인된 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신용

보증기금이 보험료율을 10% 선 할인하고, 기존에 시행 중인 서울시(기업당 500만

원 한도, 할인된 보험료의 50% 지원)와 신한은행(기업당 450만 원 한도, 할인된

보험료의 20% 지원)의 지원을 더 하면, 구로구 관내 기업의 매출 채권보험료 부

담률은 10%까지 낮아진다.32) 연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구로구에 소재한 기업이 대상이다.

31) 구로구청 홈페이지. 
32) 연합뉴스. 2024.01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9085900004?utm_source=chatgpt.com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9085900004?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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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구로구는 근무 환경이 열악한 영세 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업체당 최

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운영. 신청액의

90%를 지원하며 최소 10%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내 사

업자 등록된 업체 중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공인 업체. 업종은 △의료봉

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33)

- 서울시의 '2024년 도시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치구

· 관악구: 서울시 공모에 6년 연속 선정되어, 2024년에도 54개 업체에 총 2억 6

천만 원을 투입하여 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

· 영등포구: 지역 내 제조업체 171개소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

로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

· 중구: '2024년 도시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의류봉제,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등 5대 제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

· 금천구: 관내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업체를 대상으로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

· 성동구: 성동구에 사업장이 있는 5대 도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

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

· 종로구: 관내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종사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

(4)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 PSWC(Pre-Startup Winning Camp): 구로구와 벤처기업협회가 협력하여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 소재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 구로구 거주자나 사업자, 취약계층은 서류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지원 내용)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유치 전략 등 분야별 교

육과 멘토링 및 네트워킹

33) 서울경제.2024.03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SSAWQPY?utm_source=chatgpt.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SSAWQPY?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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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업무 공간) 공용 사무공간 및 회의실을 제공하여 창업 활동을 지원한다.

(모집 및 운영) 매년 상·하반기에 참가자를 모집하며, 각 기수별로 약 50명 내

외의 (예비)창업자를 선발. 선발된 참가자는 창업 단계에 따라

'기본이 강한 벤처 과정'과 'VC 코칭 과정'으로 나누어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받는다.

- 구로 청년 동행 창업 펀드

구 출자금 10억 원의 300%인 30억 원을 구 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구에 소재하거나 투자 후 1년 이내 본점을 구로구에 이전하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이 대상. 한국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로 마련.

펀드의 운용 기간은 총 8년. 이 펀드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난을 겪는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을 목표

로 한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매년 10억 원씩 출자하여 G밸리 창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34)

(5) 서울시 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 운영

구로구는 서울시 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를 통해 기계금속 분야 소공인들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 육성, 협업 솔루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서

울시 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는 서울 서남권 지역(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의 소공인과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특화 지원 센터다.

- 시제품 제작 지원

센터는 산업용 금속가공 장비인 CNC 머시닝, 금속 레이저 커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 엔지니어의 멘토링을 통해 소공인과 청년 창업자가 요구사항에 맞는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창업 육성 및 협업 지원

소공인과 (예비)청년 창업자가 서로 만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킹 교

육과 행사를 진행하며, 창업에 관심 있는 교육 참여자부터 소공인, 청년 (예비)창

업자까지 프로젝트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4) 한국경제. 2023.0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5091629i?utm_source=chatgpt.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5091629i?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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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화 지원 프로젝트

소공인과 (예비)청년 창업자가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창업 교

육과 멘토링, 시제품 제작비 지원 등을 제공하며, 우수 프로젝트를 선발하여 사업

화까지 연결하는 협업 공모전을 진행한다.

- 장비 활용 교육 및 원데이 클래스

FDM 3D 프린터 및 (비금속) 레이저 커팅기를 보유하여 (예비)소공인과 청년 창

업자가 직접 장비를 다루고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예약을 통한 장비 활용

외에도 기초 장비 교육,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한다.

-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소공인과 청년 창업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상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

품화 및 사업화 관련 멘토링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6) 2045 구로구 지속 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

-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제조업체를 포함한 지역 산업계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활성화하도

록 지원. 구로구 ESG 경영 지원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평가, 홍보

지원을 통해 제조업체의 ESG 전환 지원. 지역 기업 네트워크(예: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민관 네트워크 운영. 2025년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지역

기업 비율을 1%로 설정, 2045년까지 20%로 증가 목표.

-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제조업 등에서 자원순환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체계 구축. 자원 재

활용 체계를 강화하여 제조업체의 폐기물 최소화. 지역 제조업체들이 자원순환과

일회용품 감축에 동참하도록 지원.

- 고용시장 안정 및 제조업 기반 경제 활성화

· 제조업 퇴직자의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중장년 전문 퇴직 인력 일자리 매칭

사업 ‘4050 커리어 피트니스’. 구로구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취

업 맞춤 생애 재설계 교육, 진로 상담, 1:1 맞춤형 취업 상담, 취업 스터디, 성공

사례 공유, 프로필 촬영 지원 등. 연 2회 모집하며 2023년에는 43명이 교육에 참

여하여 24명이 취업하였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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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제조업 지원

제조업체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태양광 설비 지원 등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저탄소 제조업 기술 도입 지원.

4. 도시제조업

1) 도시제조업의 개념

- 도시제조업(urban manufacturing)은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조 활동을 의미

- 이 개념은 전통적인 대규모 공장 중심의 제조 방식에서 벗어나, 소규모의 혁신

적이고 유연한 제조 방식을 강조

- 서울시는 약 20만 개의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소공인은 서울시 제조업의 약 95%를 차지

- 소공인들은 서울의 제조업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 소상공

인 지원 정책에 묶여 제조업 특성에 맞는 지원이 어려운 현실

- 따라서 도시형 소상공인의 기술 혁신,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

서라도 도시제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1) 도시형 소상공인

- 일반적으로 획기적인 상품이 탄생하여 혁신이 발생했을 때, 그 상품을 기획한

아이디어에 초점

- 그러나 무형의 아이디어는 생산과정을 거쳐 상품으로 구현

- 따라서 도시제조업 부문의 혁신을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 숨겨진 생산자들인 도

시형 소공인이 매우 중요

- 도시형 소공인이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상시 근로

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면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의미

- 도시형 소공인을 분류하는 업종은 생활 밀착형 제조업과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19개가 포함

35) 매일일보. 2024.05.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16449&utm_source=chatgpt.com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16449&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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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형 소상공인 현황

- 2022년 기준 서울시 제조업 사업체 7만 5,641개 중 도시형 소공인 업종에 해당

하는 사업체는 약 97.5%(7만 3,766개)를 차지

- 전체 제조업 종사자 26만 1,088명 중 약 97.6%(25만 4,778명)가 도시형 소공인

에 해당

- 이들은 평균 사업체당 3.5명이 종사하는 소규모의 영세업체

- 현재 서울시의 5대 제조업종으로 의류봉제, 기계금속, 주얼리, 인쇄, 수제화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업종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가 형성

(3) 도시형 소상공인 역할

- 도시형 소공인들은 무형의 아이디어를 유형의 상품으로 구현하는 생산자이자

혁신가(Innovator)

- 도시형 소공인들은 젊은 창업가와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길잡이(Navigator)의 역할을 수행

- 도시형 소공인들은 아이디어와 설계 및 디자인 도면만으로 시장에 뛰어든 창업

가가 실제 현장을 경험하게 함과 동시에 사업체 경영과 같은 노하우를 전수하

는 현장의 교육자(Educator)

서울시 도시형 소상공인 현황(2022)

자료: 프레시안 2025. 03. 05.



- 41 -

(4) 도시제조업의 육성과 필요성

- 서울시의 소공인들은 단순한 소규모 자영업자가 아니라, 산업적 경쟁력과 도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집단이며 특히 구로구의 경우

도 시제 조업 특화에 최적의 입지와 도시형 소상공인 보유

- 기존 소공인 지원 정책은 주로 개별적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술 혁신,

공동 인프라, 세계 시장 진출과 같은 제조업의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구로구에서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

- 구로구에서 도시제조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 소공인들이 산업 생태계

의 일원으로 발전하고, 장기적으로 서울시와 우리나라 전체의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허브로의 기능수행

- 현재 서울시 제조업의 GDP 기여도는 약 7.8%로, 이는 세계적 제조업 중심도

시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편

- 도시제조업으로 전환하고 기술 혁신, 글로벌 브랜드화를 촉진하면 서울시 제조

업의 GDP 기여도는 10% 이상 증가할 가능성

- 도시제조업이라는 새로운 틀로 전환하여 소상공인들이 산업적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 기술 혁신, 산업 클러스터 형성,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서울권 내에

제1위의 제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2) 서울시의 도시제조업

(1) 서울시 소공인 분포와 산업 특성 현황

- 2023년 기준 서울의 소공인들은 의류, 가죽, 금속가공, 전자부품과 같은 전통 제

조업 분야에 주로 종사

- 주요 집적지(성수동, 을지로, 구로/금천)는 전통 제조업과 IT 및 전자 부품 산업

의 허브

-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업체 수와 종사자를 보유한 서울시 봉제 업체는 25개 자

치구에 걸쳐 분산(특히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등에서 집중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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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소공인 역사와 산업 특성 현황

- 성수동: 1960년대부터 가죽 및 신발 제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한국 전통 패션

산업의 중심지(현재 수많은 수제 가죽 제품 및 신발 제조업체가 활동)

- 을지로: 금속가공과 인쇄업의 중심지로, 특히 청계천 주변에 소규모 공장이 밀

집(대형 공장보다도 작업장 단위의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강점)

- 구로/금천 디지털 단지: 과거 구로공단에서 시작된 전통 제조업이 IT 및 전

자 부품 제조업으로 발전한 곳(고부가가치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많은

IT 하드웨어와 전자부품을 생산)

- 동대문구: 서울에서 가장 큰 봉제업 밀집 지역으로, 동대문 패션 상권과 밀접하

게 연계(지역의 봉제 업체들은 빠른 생산과 유통을 할 수 있어, 패션 트렌드에

맞춘 즉시 대응형 생산 체계를 구축)

- 종로: 귀금속, 시계, 금은 세공 등 세공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장인들이 운영

하는 소규모 공방이 다수 존재(특히 종로3가 일대는 귀금속 가공과 관련

된 전 통)

 2023년 서울시 소공인 분포와 산업특성

자료: 서울시 도시제조업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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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와 성북구: 봉제 및 섬유 부자재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으며, 특히 중랑

구는 전통적으로 섬유 및 봉제 산업이 발달한 지역(주로 중소 봉제 업체들이

맞춤형 수주 작업을 수행하며, 동대문 상권과 긴밀하게 연계)

- 은평구, 광진구, 성동구 : 봉제 업체들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

로 지역 내 맞춤형 의류 수주와 수제 작업을 중심으로 운영

- 서울 경우 5대 도시제조업은 의류 봉제, 수제화, 인쇄, 기계금속, 귀금속으로 노

동 집약적 업종으로 소규모 업체들이 밀집하여 집적지를 형성(의류 봉제가 가

장 넓고 다양한 지역에 집적지를 형성 : 금천, 창신, 강북, 성북, 도봉 등)

- 서울 기계금속업종은 구로, 금천, 영등포에 집적되어 있으며 영등포는 금속가공,

금천구는 기계업종 비중이 높은 편

- 2020년 기준 경제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계금속 종사자 수는 금천구가 7,000

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80% 이상이 기계업종 종사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 및 서울솔루션앵커 현황도

주: 집적지 :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도시형 소공인이 50개 업체 이상인 洞
자료:　 서울 제조업 93%인 도시형 소공인 지원 강화…산업 경쟁력 키우는 솔루션앵커 7개　　　　
　　소 가동, 서울시보도자료(2022. 4. 10.).



- 44 -

- 영등포 문래기계금속집적지에는 금속가공 및 기계제조 관련 소공인 업체 1,300

여 개가 밀집되어 있으며 기초 금속가공부터 열처리 등 다양한 공정이 가능한

원스톱 제조 지역이지만 기반 시설 노후화, 전문 인력 고령화로 인해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음

(3) 서울시 도시제조업 정책

-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 5대 특화 업종 중심으로 도시형 소공인 경쟁력 강화 지

원 및 도시제조업 육성을 통해 서울시 도시제조업의 미래 혁신 성장동력을 확

보

-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특별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 기업

성장, 산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

- 서울시 도시제조업의 미래 혁신 성장동력을, 확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 인력

이 지속 성장, 자생력 강화, 뿌리 산업 육성, 허브 활성화

- 서울 도시형 소공인이 서울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93%

- 서울시의 도시제조업 지원은 도시형 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경

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초점

비전 및 목표 및 조직도

자료: 서울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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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조업 기반인 도시형 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

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2015년 9월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36)

- 중기부에서 지정 또는 선정하는 소공인집적지구 23)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를37) 대상으로 기반 시설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소공인 간 소통 및 협력 네

트워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

- 서울솔루션앵커는 도시형 소공인에게 업종･지역･성장단계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거점 공간으로서 영세한 소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동화, 디지털 전환, 기술교육, 역량 강화, 협업 네트워킹”을 집중적으로 지원

36) 서울시 도시제조업 지원사업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0조와 서울
특별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 10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추진

37) 2016년 문래동, 종로, 성수동, 2017년 성북, 금천, 2021년 관악, 양천이 소공인집적지구로 지정

서울시 도시형 제조업 지원사업

자료:
서울특별시“https://yesan.seoul.go.kr/wk/wkSelect.do?itemId=106757&tr_code=sweb” 
(2022. 9.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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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 서울 금천, 2021년 서울 종로구 창신에 이어 2022년 5곳에 신규 조성

되어 총 7곳의 서울 솔루션앵커 가동

3) 구로구의 도시제조업

(1) 산업 모델 현황

-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격차 해소 및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사례와 창업과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조성 사업을 진행

중

-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들은 특화 업종과 관련 업체는 발표하였으나 기업

유치나 산업 육성과 같은 중요한 방안은 아직 대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방식의 벤치마킹으로는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성공 사례가

지속해서 유지되기 어려움

- 따라서 지역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 육성정책과 생태계 조성이 필요

 서울솔루션앵커 조성 현황 

자료: 서울 제조업 93%인 도시형 소공인 지원 강화…산업 경쟁력 키우는 솔루션앵커 7개
소 가동”, 서울시 보도자료(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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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실리콘밸리 모델과 중국의 제조업 모델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성

하는 창업과 한국형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통한 차별화된 벤치마킹이 필요

- 결국, 유사한 방식의 벤치마킹으로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없으며 지역의 특성

과 장점을 살린 특화된 새로운 방식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서울시 구로구 제조업 변화(2021년 VS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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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지리정보원 정책통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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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로구의 산업의 특징38)

① 기계금속산업

- 기계금속제조업은 각 지역에서 특화가 매우 높은 업종

- 기업 평균 매출액은 약 38억 원 수준으로 서울 지역은 영등포구 174.2억 원, 시

흥시, 부천시는 각각 30.8억 원, 22.1억 원

- 구로구의 경우 금천구나 영등포구에 비해 낮고 부천이나 시흥에 비해서는 높음

38) 한국평가데이터가 제공한 기업의 매출･매입거래선 자료(2020년 기준)
   기업거래자료는 기업명, 매출거래업체, 매입거래업체, 연간거래금액, 거래연도 등의 정보로 구성
   기계금속제조업 통계분석의 표본수는 6,915개(지역별로는 구로구가 576개로 가장 적은 기업체 수
   기계금속제조업은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등에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부천, 시

흥, 안산 등이 더 큰 대규모로 발전되어 있음

                 주요 지역별 기계금속제조업 기업체 현황(2020년)    단위: 개 명, 억 원

구분 구로구 금천구 부천시 시흥시 영등포구 합계

기업체수

금속가공 209 107 676 1,259 242 2,493

기계 367 477 1,230 1,969 379 4,422

금속, 가계(A+B) 576 584 1,906 3,2288 621 6,915

제조업대비 비중 33.7% 21.6% 40.5% 56.0% 39.8% 42.0%

종사자수

금속가공 1,048 1,419 4,377 9,969 1,736 18,549

기계 2,201 4,258 7,387 13.785 4,487 32,118

금속, 가계(A+B) 3,249 5,677 11,764 23,754 6,223 50,667

제조업대비 비중 20.0% 16.7% 27.2% 37.8% 5.6% 18.9%

매출액

금속가공 3,209 3,248 5,000 18,457 5,622 35,536

기계 3,948 12,811 10,492 27,905 13,717 68,873

금속, 가계(A+B) 7,157 16,059 15,492 46,362 19,339 104,409

제조업대비 비중 11.1% 13.0% 16.4% 21.3% 2.1% 7.5%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0). 기업정보DB 



- 50 -

- 기계금속제조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10.3명 수준이나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규모

가 작음

- 금천구의 기계금속업은 14.3명으로 인근 구로구보다 거의 3배 이상의 고용 규모

- 영등포구의 기계제조업은 부천시, 시흥시 등 경기지역은 물론 구로구, 금천구

등보다 규모가 큼

- 구로구의 경우 비교 대상은 모두보다 가장 낮은 평균 종사자 수를 나타내며 이

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기계금속제조업 기업당 평균 매출액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0).  기업정보DB 

                          기계금속제조업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            단위: 명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0).  기업정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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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방산업 연계

- 경기도는 제조업, 서울시는 서비스업(특히 건설업)과 긴밀한 전방 연계를 가짐

(경기도 기계금속 제조업의 전방 연계 업종이 제조업인 경우가 76.3%, 서울은

57.7%)

- 서울의 경우 기타서비스업의 비율이 14.0%로 높은 편임

- 구로구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기타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남

- 구로구의 특징으로는 제조업에 대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유통업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울 구로구 기계 공구 산업 단지와 관련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됨

- 서울 기계제조업의 경우 제조업보다는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등이 전방 연계 비

율이 높음

- 서울시 기계제조업의 전방 업종 중 기타서비스업이 17.8%로 경기도(7.2%)를 크

게 앞섬

- 앞서 언급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구로구의 특징으로는 제조업에 대한 비율은 상

대적으로 낮지만, 유통업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서울･경기 주요 지역별 기계금속제조업의 전방산업 비율           단위: %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0).  기업정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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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금속제조업의 경우 건설업이 전방산업인 비율이 높음. 특히 영등포

금속제조업의 43.4%가 건설업

- 구로구의 경우 앞선 서울･경기 주요 지역별 기계금속제조업과 기계제조업의 전

방산업 비율보다 기계제조업의 전방산업 비율의 제조업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

고 있음

-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통업이 낮게 나타남

           서울･경기 주요 지역별 기계제조업의 전방산업 비율           단위: %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0).  기업정보DB 

           서울･경기 주요 지역별  금속제조업의 전방산업 비율          단위: %

자료:　한국평가데이터(2020).  기업정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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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경기도 시흥시와 부천시는 전방산업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가 구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전방산업이 건설업, 서비스

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음

- 구로구의 경우 경기권이 아닌 서울권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유통업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구로구의 경우 제조업과 유통업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임

③ 기계금속업의 공간연계39)

39) 내향중심성 지수가 크면 타지역으로부터의 매입거래 규모가 큼을 의미
   외향중심성 지수가 크면 타지역으로의 매출거래규모가 큼을 의미

기계금속집적 지역의 중심성 주요 지수

자료:　도시제조업 생태계와 경기도 정책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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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지역 중 중심성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시흥시로 내향 중심성 지수가 1,398

이며 부천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는 500~700 수준

- 구로구의 내향/외향 중심성 지수 비율은 0.89로 금천구, 남동구보다는 높으나

영등포구, 성남시 등 보다는 낮은 수준

- 영등포구의 내향/외향 중심성 지수 비율은 1.80으로 외부 지역으로부터 부품 소

재를 매입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 매출보다 훨씬 많음

- 영등포구 기계금속업은 생산 기능보다는 기획,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영업 등

서비스 부문(본사 기능)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 즉, 영등포 지역은 생산 기능을

외부 조달하고 서비스 중심의 사업모델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구로구, 금천구는 서울 종로, 서초구, 강남구 등 건설업, 유통업 특화도가 높은

지역과 긴밀한 관련성을 지님

- 서울시의 기계금속제조업은 경기도와는 달리 제조업보다는 건설업, 서비스업 부

문으로의 소량 맞춤형 생산으로서의 특성을 보임

- 여전히 제조업과의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부문과 전통제조

부문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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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현장 분석

1. 구로구 제조업 관계자 간담회

1) 개요

- 2월 27일 구로구의회에서 열린 제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했으며 연구단체 소

속 의원 4명을 비롯해 지역 내 제조업체 대표 9명,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정책

연구원 리더스 소속 연구원 등 총 18명이 참석

- 본 간담회는 제조업 관련 업체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 발굴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로구의 제조업 고도화를 위

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간담회는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되었으며 본 간담회에서 약 11가지의 애로점과

향후 해결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짐

2) 주요 내용

- 본 간담회에서는 크게 12건의 애로사항과 향후 대책 및 지원 방향에 관한 토론

이 이루어졌으며, 간담회의 양 측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

대, 책을 마련하기로 상호 협력하고 지속적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함

-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1) 교통

- 현재 주요 도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교통체증과 지체 시

간의 증가로 제조업체들의 간접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도로 확충이 필요한 상황

(2) 인력 지원 및 인재 양성

- 제조업체들이 가장 중대한 비즈니스 과제로 인재 유치와 양성을 꼽았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오랜 기간 시간과 비용을 들여 키운 인력이 중견기업

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관련

제조업종으로의 지원이 줄어들어 인력 부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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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 문제 및 교육 공간

- 신림동 제조업 약 500개 업체가 비교적 영세하고 낙후되어 4차산업과 관련된

AI 교육이나 빅데이터 등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여 관

련 교육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 또한 주차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여

기존의 거주자 우선 주차 활용에 대한 부분과 새로운 주차장 부지 조성에 대한

부문을 강조함(폐공장이나 시설 등의 활용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4) 구로구 용역 및 입찰

- 구로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입찰 등에 대해 구로구 지역 업체들이 먼저 혜

택을 볼 수 있도록 분야별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발주나 입찰에 대한 구내 제

조업체들이 지원 기준 미달 시 관련 업체들의 조합이나 연합으로 가능할 수 있

도록 조치

(5) 관련 제조업의 실태조사

- 신도림과 구로구 내 제조업의 경우 제조시설과 관련 시설이 영세하고 낙후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 통계와 실제 통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밀한 정책을 위해에

서는 관련 밀집 지역의 제조업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련 제도와 정

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함(데이터 필요성 강조, 기초 실태조사 필

요)

(6) 특화 지원센터(인력 양성)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조직

화와 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 지원의 혜택지원과 특

히 기술 교류와 협업 네트워크 구축 공용장비 운영과 공동연구 등의 지원이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업종별 노동 시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7) 외국인 근로자

- 중소 제조업의 경우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저

임금 일자리인 경우가 많아 고학력 청년의 유입이 어려운 구조로 이를 해결하

는 하나의 방편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복잡한

체류 자격과 지속해서 상승하는 임금 문제 그리고 이직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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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C 및 IT 활용 및 교육

-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IT와 제조업의 접목과 스마트 제조시설의 확충을

위한 IT 활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9) 융자 및 지원

- 제조업에 대한 구로구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저리의 융

자지원과 보조금 등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당부

(10) 제조업을 대하는 인식

- 다른 업종에 비해 제조업이라는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한 인식의 문제를 제기하

며 제조업에 대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위한 정책 수립을 제안(신림동

의 상가 시설 확대에 따른 제조업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문제)

(11) 산학연 연계(동양미래대학교)

- 구로구 내에 있는 동양미래대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와 산학연 유관 주체가

직접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운영·관리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의 인력

문제와 기술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12) 구로구 기계공구상가 재개발 및 활용

- 1981년 국내 최초의 기계공구상가단지인 구로구 기계공구상가는 24개 동 건물

에 약 1,920개의 업체가 5만여 개의 다양한 산업용품을 배치하고 있어 이를 활

용하여 제조업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함

3) 정책 방향

- 위 12개 중요내용 중 교통, 주차장 및 교육 공간, PC 및 IT 활용 및 교육 그리

고 융자 및 지원의 내용은 현재 구로구에서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점이라는 그

것을 인식하고 있어 지속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고 PC 및 IT 활용 및

교육 그리고 융자 및 지원과 구로구 용역 및 입찰의 경우 현재 구로구에서 진

행하는 정책이며 일부 정책의 경우 홍보나 안내가 부족한 부분이므로 본 연구

에서는 제외하고 그밖에 내용에 대해서만 연구과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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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인력 지원 및 인재 양성, 관련 제조업의 실태조사, 특화 지원센터(인력

양성), 외국인 근로자, 제조업을 대하는 인식, 산학연 연계(동양미래대학교), 구

로구 공구상가 재개발 및 활용에 대한 부분이 정책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

성함

2. 우수기업 현장 시찰

1) 기업 소개40)

- 회사명 : ㈜이지네트웍스

- 대표이사 : 박관병, 안진수

- 설립일자 : 2000년 06월 12일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 1차 1408~1414호,B105~B107호

- 사업분야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임대, 공기청정기 제조

- 임직원수 : 79명

- 홈페이지 : www.easynetworks.kr , www.easyrental.co.kr , www.ecover.kr

- 주요브랜드 : 이지렌탈 (종합렌탈서비스), 에코버 (친환경제품개발)

- 매출액 : 37,221 백만원

40) ㈜이지네트웍스 제공

구분 주소 면적

본사 구로구 디지털로 288 1,292m2

물류센터
토지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63-28 2,998m2

건물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63-28 595m2

공장
토지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673-1 24,916m2

건물 파주시 월룡면 덕은리 673-1 9,518m2

http://www.easynetworks.kr
http://www.easyrental.co.kr
http://www.ecov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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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연혁

- 2000 ㈜이지렌탈 설립

- 2005 구로디지털단지 사옥취득 및 이전

- 2010 렌탈 자산 100억 돌파

- 2012 경기지점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식지정 렌탈사, 렌탈 매출 100억 돌파

- 2017 모범납세자 업체 선정, 국방부 우수협력업체 표창

- 2018 친환경사업부 신설, 대용량 공기청정기 개발,

대통령 표창(중소기업육성유공),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2019 ISO9001, 14001 인증, 국내최초 대용량공기청정기 정부조달등록

- 2020 Hi-Seoul 기업 지정, ‘(주)이지네트웍스’ 사명 변경, 렌탈 매출 200억 돌파

공기정화기 필터생산공장 설립 및 자동화라인 구축

- 2022 한국렌탈협회 회장사 선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대통령선거 자치단체장 선거 지원 주관 렌탈사 선정- 중앙선관위

- 2023 KIBA서울 회장사 선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공식지정 렌탈사

하이서울기업협회 부회장사 선출, 매출 300억 돌파

- 2024 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주관 렌탈사 선정 – 중앙선관위

▲ ㈜이지네트웍스 기업 설명 듣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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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개요

(1) 이지 렌탈

- B2B 대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컴퓨터, 복합기 등 IT 기기, 사무용 가구

- 불필요한 중복투자 제거, IT 자산의 진부화로 인한 비효율 제거

- 기업 고객을 위한 자산관리 시스템 제공, 운영 자산의 현황·상태·유지보수·소프

트웨어 관리 등을 일목요연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산관리 인

력의 최적화를 통한 기업 수익 증대에 기여

- B2G 대상의 행사, 교육, 선거 등 범국가적 대규모 이벤트 수요에 적합한 최적

의 자산을 렌탈 공급, 국가 차원의 효율적 자원이용에 기여

구분 운영제품군 (출처: 자사제공)

IT기기

OA기기

디스플레이

생활가전

솔류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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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지렌탈 서비스의 경쟁력

- 국내 최고 재고 렌탈 자산

· PC, 노트북, 복합기, 사무 가구 등 다양한 품목의 재고 운영

· 재고 보유를 통한 적시적인 납품, 렌탈 단가 제공

· 단기 렌탈 (단 하루도 가능), 장기 렌탈 뿐 아니라 유통 판매(구매)도 가능

- 정규직에 의한 기술, 고객지원

· 택배 발송, 지입 기사에 의한 배송, 설치가 아닌 정직원에 의한 전문성, 보안

성이 검증된 고객서비스 지원

· 영업, 기술, 고객지원팀 동일 건물 근무를 통한 즉각적인 대응력

- 고객자산 관리 시스템

· 자산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물품 준비상태부터 납품 예정 시간까지 통합

적으로 안내

· 서비스 기록과 사용 환경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

- 유지보수 기술지원 능력

· 전문조직을 자체 운영하여 고객사별 커스터마이징뿐 아니라 사용 환경을 정

확하게 진단 및 해결

- 보안 및 정보관리 솔루션

· 국가정보원에서 인증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장비를 통한 완벽한 데이터 초

기화 서비스로 고객사의 정보를 완벽하게 보호

(3) 이지렌탈 성장전략

- SMB 중심의 IT 기기 장기렌탈 서비스 제공 확대로 안정적 수요 기반 확보

· 업무용 IT 기기의 효율적인 투자와 관리가 꼭 필요한 SMB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렌탈 시스템을 제공, 고객에게는 투자 대비 경제적 효율을 얻을 수 있도

록 서비스 제공

· 핵심 서비스 지속으로 안정적 매출 기반 및 수익 확보

- HW+SW 결합 상품을 통한 디지털 인프라 시장 진입

· 교육청 스마트 단말 보급 사업 적극 참여

· 교육, 보안, 업무용 SW

메타버스, VR 등의 에듀테크 온택트 렌탈 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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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CAD, 보안솔류션 유통

· 렌탈시스템에 특화된 ERP 서비스 SPC

- B2B 고객 맞춤 장기 렌탈 서비스 개시로 안정성 성장성 및 수익성 확보

- B2C 렌탈분야 진입

· 헬스케어, 뷰티, 실버케어, 반려동물 케어 상품

- 정부 망 도입, 망 통합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시장 개척

· IT 장비뿐만 아니라 멀티 허브, 충전함 등의 연관 액서서리 결합 상품 유통

- 국내, 국제 대형 행사 주관 렌탈사로서의 명확한 자리매김

· 사전 정보 확보를 통한 적극적 제안 영업활동 전개

· 수주 확률 제고

▲ 이지렌탈 현장 둘러보는 모습

▲ 이지렌탈 현장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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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코버

- 국내 최초, 최대 용량 공기청정기를 시작으로 공기 청정, 살균, 순환 등의 혁신

적인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IoT를 결합한 맞춤형 실내 공기질 개선 통합 솔루

션 제공

- 정부 R&D 과제 수행과 주요 납품 실적으로 인정된 기술력 확보

구분 운영제품군 (출처: 자사제공)

대용량 
공기청정 
살균기

버스용
벽걸이/ 
천장형

공기순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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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코버 정화 시스템

- 에코버의 정화시스템은 총 4단계로, 청정필터 (프리 필터-카본 필터- 헤파 필

터)에 살균장치를 추가 장착하여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감염원을 차단

(6) 에코버 공기 청정 IoT 솔루션

- 중앙관제를 통한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능

- 웹을 활용한 정기적인 스케쥴 관리, 리포트 출력

- 공기 청정 살균기가 설치된 현장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위한 Wi-Fi 및 LAN

통신 지원

- 통신 장애 및 에러 확인/ 필터 교환 알람 기능

▲ 에코버 정화 시스템 (출처: 자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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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코버 성장전략

- 대형 공기청정기 기반 인접영역으로의 지속적인 확장

· 헬스케어, 뷰티, 실버케어, 반려동물 케어 상품

- 공기 질 개선장치의 성능 고도화

· 보드 설계 업그레이드를 통한 에너지 효율 고도화

-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 장치 개발

·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배풍기 등 개발

- 실내 대기환경 모니터링 기술

· 스마트 복합 센서 개발

· 대기질 자동 측정, 모니터링

· 청정기 가동 효율 제고

- 공기질 & 살균 & 유해가스 제거 기기 개발

· 복합 공기 청정 살균기 시장 진입

· 이온화된 무기 나노입자 특허 활용 (첨착 활성탄)

대중교통(버스), 다중이용시설 등 노출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

- IoT 중앙관제 SW 개발

· 기 가동중인 여러 제조사의 공기청정기의 중앙관제 시스템을 개발 -> 컨트

롤, 모니터링, 관리 및 운영의 편리성 및 효율 제고 -> H/W 납품 경쟁력 강

화 선순환 구조 확보

- 지하철 역사 환기구 개선 공사 공기청정기 임대를 통한 공사 현장 먼지 저감

· 6개월 상당의 단기 렌탈 프로젝트 지속 발굴 -> 렌탈자산 가동률 극대화를

통한 수익 증대

- 전국 초중고 교실 및 체육관 공기순환기 보급

- 헤파필터 제조시설 적극 활용

· 당사 제품 적용 + 타사 제품 필터 OEM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 글로벌 B2B, B2G 유통망 구축 (미국, 태국, 중앙아시아, 중동)

- 생활환경 카테고리 내 제품라인업 지속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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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버 현장 둘러보는 모습

▲ 에코버 현장 전시 모습

▲ ㈜이지네트웍스 현장방문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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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업 모델 사례연구

1. 실리콘 밸리 모델

1) 실리콘밸리 개요

-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IT 클러스터이며 혁신의 대명사

-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지로서 전기·전자, 컴퓨터, 바이오 등 첨단 기업들이 밀집

- 실리콘밸리의 성공 요인은 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 생태계에

대한 창업 문화, 기업가 정신 및 그 기업가를 배출하는 보육 시스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한 결과물

2) 실리콘밸리 성공 요인

- 실리콘밸리의 성공 요인 실리콘밸리의 핵심 성공 요인은 세 가지

①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 생태계

② 개척 정신에 기초한 창업가 정신과 창업보육 마인드

③ 열린 문화(다양성)

- 이에 더해 高 지식집약도, 고급 인력 풍부, 노동시장의 유연성, 오픈된 비즈니스

기업 환경, 역동적인 지역사회, 벤처캐피탈, 풍족한 인프라, 유기적인 산학연 관

계, 기업가 정신 등

- 위 세 가지 요소와 다양한 특성이 한데 어울려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을 탄생,

이는 실리콘밸리를 오늘날 세계 최고의 클러스터로 만든 동인(動因)으로 작용

3) 실리콘밸리 성장요인

(1) 시장 환경

-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미국에서의 성공이 곧 로벌 시장에

서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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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밸리에서는 치열한 경쟁으로 신생 기업 생존율이 2%밖에 되지 않고 철

저한 시장 논리에 의해 적자생존 원칙에 따라 생태계가 작동

(2) 인적자원

- 실리콘밸리는 Stanford, Berkely 등 미국에서도 가장 명성이 높은 공대에서 우

수한 인력이 배출되고 외국 엔지니어들의 공급이 풍부

- 실리콘밸리의 높은 인건비도 이곳으로 인력들이 몰려들게 만드는 주요한 동인

으로 작동

- 특이한 점은 이민자들이 활발히 창업하고 있다는 것과 외국인이라도 능력만 있

으면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전개

(3) 자본 환경

- 미국 벤처캐피탈의 40%가 실리콘밸리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실리콘밸리에는

많은 자금이 집중

- 특히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는 창업 초기에

자금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결정적 도움을 제공

4) 실리콘밸리 생태계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 있는 고유한 기술 중심지이며 이 지

역은 세계적인 IT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밀집해 있으며, 혁신과 기술 발전의 중

심

- 실리콘밸리는 혁신과 창조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어, 기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환경을 제공

- 벤처 캐피털과 엔젤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여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대

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짐

- 인근에는 스탠퍼드 대학교와 버클리 대학교 등 명문 대학이 있어 우수한 인재

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 내 기업들에 진출하여 기술 혁신을 끌어냄

- 실리콘밸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

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빠르게 발전

- 이러한 혁신적인 환경은 세계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며, 실리콘밸리는 현대

기술 혁신의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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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의 모델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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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의 모델(1)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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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의 모델은 주로 혁신, 기술 창업, 그리고 고속 성장을

촉진하는 독특한 생태계와 비즈니스 환경을 기반

- 특징으로는 집중된 기술 혁신, 스타트업 문화, 벤처 캐피탈(VC), 창업자와 투자

자 간의 밀접한 관계, 인재와 인프라, 네트워킹과 협업, 리스크와 실패의 문화,

세계화 및 확장성, 기업 문화, 정책적 지원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이 있음

5)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

(1) 시장 환경

- 국내 벤처 생태계는 좁은 내수 시장, 초기 운전 자금 부족, 대기업과의 경쟁 등

으로 성장이 매우 더딘 상황

-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어도 현지 거점 부족, 시장 정보 부족, 현지 유통망

부재, 제품 개발의 어려움 등에 가로막혀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도 매우 어려운

상황

(2) 인적자원

- 실리콘밸리보다 국내에는 기술을 가진 이공계 인재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

로 인재들이 법률, 의학 등 경제적 안정을 선호하는 경향

(3) 자본 환경

- 대부분의 벤처캐피탈 기업은 주로 3년 이상 된 기업에 투자를 집중

- 상대적으로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엔젤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듦

6)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는 창업사관학교의 역할

- 창업사관학교는 예비 창업자에게 투자, 멘토링, 실무를 원스톱으로 지원

- 창업사관학교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컨셉만 가진 수준의 초기 신생기

업이 첫 서비스나 제품을 내놓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각종 지원과 시제품 제작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

태계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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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제조업 모델

1) 중국 제조업 모델

- 중국 정부는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요 과제

로 제시

- 중국의 스마트제조는 최근 수년간 경제 발전의 중요한 엔진 중 하나로 부상

- 스마트제조 발전 단계는 1단계 계획, 2단계 규범화, 3단계 통합, 4단계 최적화,

5단계 리딩 및 선도 등 5개 등급으로 구분

- 현재 중국 대부분 제조기업은 스마트제조 1단계인 계획 단계 수준

- 중국 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스마트제조 성숙도 지수 보고서’

에 따르면, 제조기업의 63%가 1단계 이하, 21%가 2단계, 12%가 3단계 수준

- 최근 중국에서는 선도 기업의 스마트화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2022년

에는 중국 제조기업의 37%가 스마트제조 성숙도 2단계 이상에 도달했는데, 이

비중은 3년간 12%P 증가한 수치

- 스마트제조의 산업체인 구성은 크게 4가지, ▲감지단계(센서, RFID, 머신비전

등) ▲네트워크 단계(클라우드, 빅데이터, 스마트칩, 산업용 이더넷 등) ▲실행

단계(자동화 로봇, CNC 공작기계, 3D 프린터 등) ▲응용단계(자동화 생산라인)

2) 중국 제조업의 생태계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 중 하나로, 그 성장 배경에는 여러 가지 장점

이 존재

- 그 특징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 제조업체들은 효율적

인 생산 공정을 통해 신속한 생산이 가능,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전된 제조

기술을 보유, 강력한 공급망과 물류시스템으로 제조업체들은 필요한 자원을 신

속하게 확보,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 제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제공과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 존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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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조업(시제품) 모델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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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조업(시제품) 모델(1)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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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노밸리 모델

1) 이노밸리(Innovation Valley)의 개요

- 판교와 같이 기업과 연구소가 한데 모여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서로 교류하며

시장을 개척하는 생태계가 갖춰지면 현재 판교 입주기업의 개수는 1,000개를 넘

어섬

- 지역이 국내에 판교뿐만은 아니다. 국내 산업 지도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지자체

마다 특화 지역이 분포

- 경기테크노파크를 필두로 로봇, 첨단기계공학 분야 혁신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

는 안산, 서해 지역혁신 산업 단지로 떠오르고 있는 이천 송도신도시, 보톡스로

유명한 기업 메디톡스가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등 바이오 기업들의 명소로 떠오

르는 광교 등이 주목할 만한 수도권 혁신 지역

- 전국 단위로 시야를 넓혀도 의미 있는 지역으로는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의

로 성장해 대덕밸리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대덕연구개발특구 국내 바이오산업

허브로 꼽히는 충정 오송·오창 지역, 의료기기 혁신 지역으로 꼽히는 원주가 있

음

- 혁신 지역들을 지칭하는 이름은 지자체나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임

- 테크노밸리나 사이언스밸리, 연구개발(R&D)특구, 혁신클러스터 등의 이름으로

특화되고 있으며 이를 총칭해 이노밸리(Innovation Valley)라 지칭

- 이노밸리란 첨단 연구역량과 기술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활발한 창업이 이

뤄지는 허브 지역

- 이노밸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혁신의 국제적 사례로 꼽히는 그곳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2) 지자체별 실리콘밸리의 벤치마킹 현황

- 세계 최고의 벤처 클러스터를 가능케 한 원동력은 다름 아닌 지역의 힘이 매우

중요

- 지역의 산학연 주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실리콘밸리가 존재

- 실리콘밸리는 대덕밸리의 가장 좋은 벤치마킹 대상으로 이를 통해 대덕밸리 역

량과 한국 현실에 맞는 혁신클러스터를 조성

-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경산시와 수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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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제시

- 포항시와 용인시, 과천시, 성남시, 대전 유성구 등도 한국형 실리콘밸리에 관심

- 특히 서울시 관악구의 경우 서울대와 손잡고 2018년 7월부터 낙성대, 서울대,

대학동 일대를 창업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

- 이 지역에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 연계, 역량 강화 등 기업의 성장을 지

원하는 것이 골자

- 이 일대에 총 16개소의 창업 센터가 구축돼 운영되고 있다. 2020년엔 자치구 최

초로 200억 원 규모의 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

-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는 총 15회 열렸고, 지역 창업가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데이는 9번 유치

- 2024년 10월 관악S밸리 일대 약 244만㎡가 관악S밸리 R&D 벤처·창업 특정개

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

3) 이노밸리(Innovation Valley)의 현황과 문제점

- 판교 등으로 대표되는 일부 지역은 다수 기업이 기술 창업에 성공하며 시너지

를 내고 있지만, 해외 유명 혁신 지역과 비교할 경우 다수의 지역은 혁신역량

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

- 미국의 많은 벤처 펀드들이 보통 10억 달러(약 1조800억 원) 단위의 자금을 운

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원활한 투자와 공격적 사업 확장을 벌

이 긴 규모 면에서 어렵다는 지적

- 스마트폰 보급,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관련 기술을 사

업화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신기술이 급성장하면서, 이

를 실생활에 연계하려는 사업적 시도가 늘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중국 등 각국은 저마다 국가 특성에 맞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민간자본에 여유가 있는 미국은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형태로 창업자를 지원하

며, 영국은 지방정부 중심의 창업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가 적

극적 개입하고 창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등 나라별로 다양한 흐름이 감지

- 한국형 혁신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꾸준한 연구개발은 물론 여기에 이어지는

기술의 발 빠른 사업화, 그리고 이를 즉시 생산으로 연결할 제조업 혁신이 필

요

- 우리나라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창업을 지원하지만, 사무실 임대 등 하드웨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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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주를 이뤘음

- 최근에는 기술지원, 네트워크 소개 등 소프트웨어 지원 추세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자주 제기

- KISTEP 이슈 위클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이 스마트제조 도입의 필

요성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

- 결국, 제조설비, 창업기업 장비와 사무실 공급 등 하드웨어 지원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지만 이노밸리란 결국 네트워크 안에서 경쟁력이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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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구로구 제조업 활성화 방안

1. 장기적 정책 방안

1) 제조업 특화 혁신 지역 조성

(1) 구로구 개요

- 구로구의 경우 도시제조업의 강점과 기계공구상업단지의 유통망 그리고 기계,

금속제조업의 장점이 어우러져 제조업의 특화가 가능한 지역

- 다른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이 IT에 기반한 실리콘밸리 모델을 경쟁적으로 지원

특화

- 구로구의 경우 현재 IT에 기반한 모델인 G밸리를 이미 특화하여 첨단 디지털

단지로 탈바꿈

- 따라서 구로구의 경우 우리나라에 없는 제조업 특화 혁신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유리해 보임

- 즉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이미지와 구로구의 최초 국가산업단지로서

수출 산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이미지를 더해 한국의 특색을 살린 독자적

혁신모델을 제시

- 현재 제조업의 경우 창업 시 가장 애로사항으로는 프로토타입(시제품) 제작의

어려움이 존재

- 대부분 중국에 의존해야 하고 관련 재료와 부품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가장

최적의 기술지원 등의 애로점으로 인해 제조업의 창업이 점차 어려워지고 대부

분 자금력이 있거나 관련 인프라를 확보한 대기업 등이 독과점

(2) 구로구 제조업 환경

- 구로구의 제조업 환경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음

① 도시제조업의 발전

② 기계공구상업단지의 유통망과 공급망

③ 제조업에 숙련된 전문 인력을 통한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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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계, 금속 제조업체 보유

⑤ G밸리 보유

⑥ 관내 대학보유 등

- 따라서 위 장점들을 모두 조합하여 새로운 제조업 혁신모델이 가능할 그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에 더해 중국의 제조업 모델과 실리콘밸리 모델을 결합한다면 장기적으

로 독자적 한국형 제조업 혁신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구로기계공구상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임

- 구로기계공구상가와 영세 제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상생 네트워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구로기계공구상가의 경우 오랜 기간 제조업에 대한 부품과 재료 등에 대한 높

은 지식과 비결이 강점

구로기계공구상가 카테고리별 제품

자료:　http://www.koreatool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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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제조업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구로구에서 구로기계공구상가와의 연계화

와 매칭 시스템 개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임

- 구로기계공구상가는 1981년 5월 대지 22,000여 평에 연건평 31,000여 평의 규모

로 설립

- 현재 1,700여 개의 입주 사업자가 5만 여종의 각종 산업용품을 취급하는 국내

최대 산업용품유통 전문 상가(商街)

- 따라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점이자 장점인 구로기계공구상가의 유통망과 공급망

을 바탕으로 영세 제조업체와의 네트워크화 협업을 활용한 프로토타입(시제품)

특화 지역인 제조업 단지 조성이 필요해 보임

(3) 구로구의 제조업 활성화 방안

- 현재 우리나라에, 제조업에 대한 프로토타입(시제품) 전문 지역이나 특화 지역

은 전무

- 해외 진출과 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시제품 제작이 필수적

- 일부 지역이 존재하지만, 제한적이고 전문적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높은 비용이 단점

- 영세 제조업의 경우 기계나 금속 분야가 많아 프로토타입 시장은 매우 매력적

- 구로기계공구상가의 유통망과 공급망을 바탕으로 영세 제조업체와의 네트워크

화 협업을 활용한 프로토타입(시제품) 전문 지역으로 특화 시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 서울시나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며 일부 기업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또한, 대학에서의 제품 개발과 연구개발 시에도 수요 맞춤형으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큼

- 아이디어만 있으면 제품 구현이 가능하고 사업화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

- 전국적으로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협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간적, 입지적

선택지로 구로구를 활용할 기능성이 매우 높음

- 이 모델을 장기적으로 확장한다면 한국의 특색을 살린 독자적 제조업 혁신모델

을 제시할 수 있음

- 즉 One-stop service 가능한 제조 특화 도시 구현

- 향후 제조업 특화 지역과 G밸리를 연계한다면 명실상부한 경제도시 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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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해 현실적으로 도시의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넓은

생산 공간이 필요하게 됨

- 따라서 대규모 제조업은 도시를 떠나지만, 많은 소규모 도시제조업들은 도시 주

변부의 도시 공간들에 집중적으로 안착하게 되어 도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도시제조업을 생각한다면 구로구의 모델은 매우 매력적 사업임

- 결국, 작은 공간에서의 제조업자들이 연계해 특화 도시를 구현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양쪽 모두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

- 이에 One-stop service 가능한 제조 특화 도시 구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음

구로구 제조업 혁신모델 구상도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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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MVP는 (Minimum Viable Product)의 약자로, 최소 기능 제품, 최소 실행 가능한 제품, 최소 요건 제품을 
의미하며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최소한의 기능으로 제품을 소개하여 고객 피드백을 받는 것을 목표

구로구 제조업 혁신모델41)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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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공간 혹은 단지, 건물 내에서 아이디어를 제품의 양산과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현

- 현재의 제조업 지원 정책은 현물이나 자금 지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단기 처방

이므로 영세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반복의 연속으로 자

립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단점이 존재

- 따라서 기존 방식은 유지하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모델

이 필요함

- 더불어 현재 구로구의 현실과 상황을 반영한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므로 본 모

델은 도시제조업과 영세 제조업을 구로기계공구상가라는 유통업의 장점을 결합

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한국형 제조업의 독자적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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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제조업 활성화 구상도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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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한 영세 제조업체와의 네트워크화 협업을 활용한 프로토타입(시제품)

특화 지역인 제조업 단지 조성은 중국의 제조업 모델 중 구로구의 장점을 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벤치마킹

- 대표적인 부분이 설계 및 프로토타입(시제품)을 벤치마킹함

- 위 그림의 구로구 제조업 활성화 장기 비전 구상도는 장기적으로 구로구의 제

조업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의 제조업 모델과 미국의 실리콘밸리 모델을

결합하여 새로운 제조업 혁신모델을 제시

- 이러한 혁신모델은 단기적으로는 구로구의 제조업 활성화에 유리하며 장기적으

로는 제조업과 G밸리를 연계한 새로운 모델로 전환이 가능

- 따라서 구로구는 한국 독자적 제조 특화단지와 G밸리를 함께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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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로구의 제조업 활성화 모델 비전

구로구 장기적 제조업 활성화 모델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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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42)를 신설하여 제조업 활성화를 위

한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칭 K밸리를 신설하여 제조업과 연관된 모든 계획과 정책 그리고 지원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가칭 K밸리를 신설하여 크게 4개 분야로 나누고 이를 세분화하여 지속적인지

원과 정책을 통해 성장, 발전시키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함

- 가칭 K밸리는 서울시 관악구의 관악 S밸리를 벤치마킹

- 관악 S밸리는 서울대 2018년 7월부터 낙성대, 서울대, 대학동 일대를 창업타운

으로 조달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지역에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 연계, 역

량 강화 등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 따라서 가칭 K밸리는 실리콘밸리 모델 + 중국의 제조모델 + 관악S밸리 + 도시

제조업 + 구로구의 특성이 결합한 복합적인 제조업 혁신모델

42) 컨트롤타워는 건물 전체에 프로토타입(시제품)과 관련된 모든 업체가 입주하여 건물 내에서 모든 공정이 이
루어지며 가칭 K밸리 센터도 함께 입주하는 것이 특징, 다만 규모가 있는 기계나 기타장비가 필요한 기업은 
입주하지 않고 K밸리 밖에 제조 시설을 사용함, 따라서 각종 지원정보와 사업정보와 교육 등이 균등하게 이
루어지고 또한 프로토타입(시제품)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이나 피드백에 장점

구로구의 장기적 혁신크러스터 계획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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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한 제조업 활성화 모델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장기적으로는 제조업과

G밸리를 연계한 새로운 모델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의 G밸리는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고 제조업 활성화 모델은 장기적

인 계획과 예산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 제조업 활성화 모델을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하는 것은 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구로구의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방안

과 장기적 방안 모두를 계획하여 실행해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런 장기적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장기적 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여 공론화하고 구로구와 제조업 종사자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와 협력이 매우 중요

- 따라서 제조업 활성화에 대한 단기적인 방안 마련도 매우 중요한 요소

2. 단기적 정책 방안

1) 영세 제조업의 실태 파악

- 이를 통해 제조업체의 규모와 업종, 인력, 자본금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구로구

에서 제조업 정책 마련 시 매우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적용하여 맞춤 지원을 통해 영세 제조업체

들의 기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산학협력 지원체계 구축

- 구로구 제조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 인력 문제와 기술 숙련도, 최신장비,

맞춤형 기술지원 등이 있어 이를 단시간 내에 해결할 방안으로는 관내 대학교

를 활용한 산학협력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대학과 제조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과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

고 연계하여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됨

3) 구로구 제조업체들의 제품에 대한 독자적 산업 분류표 개발

- 이를 통하여 향후 제조업체와의 네트워크와 협업을 활용한 프로토타입(시제품)

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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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로기계공구상가를 유지할 방안 마련

- 제조업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연결점이자 다른 지역에 비해 구로구의 제조업에

서 가장 비교우위가 있는 구로기계공구의 유통망을 활성화하지 못한다면 구로

구의 제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마

련이 필요해 보임

5) 가칭 K밸리 신설을 위한 조례안 마련 및 K밸리 착수

- 이를 통해 특히 현재 구로구에서 영세 제조업체에 지원 정보나 사업들뿐만 아

나라 서울시나 정부 또는 정부의 유관기관의 정보까지 제공하고 교육 공간 확

보 나 제조업 인식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음

6) 공간의 확보

- K밸리와 구로유통공구상가, 그리고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아이디어를 제품의

양산과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

를 폐공장이나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폐공장이나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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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조례 제안

서울특별시구로구제조업특화혁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도시 제조업을 특화·육성하고, 중

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로구 제

조업특화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센터"란 제조업체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로구에서 설치·운영

하는 제조업특화혁신센터를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센터에 입주하여 지원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4.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

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로구 제조업특화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

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 위치 등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및 기획

2. 제조업체의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경영·자금·판로 등 종합 지원

3.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입주 공간 제공 및 경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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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뿌리산업 및 스마트제조 관련 기술 지원

5. 국내외 시장 진출, 마케팅, 홍보 등 기업 성장 지원

6. 관련 기관,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제7

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

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설립목적과 제4조의 기능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 기반의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2.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

3. 스마트제조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4.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가능한 기업

④ 입주 절차, 기간, 퇴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대시설 사용료 등) ① 센터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

자"라 한다)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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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 기업의 행사: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

료의 100분의 30 감면

④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⑤ 이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가 제5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

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2. 센터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전문성과 인력, 장비를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는 센터 수익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기간) ① 제7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 기간의 갱신 및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7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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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

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재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

다.

1. 구의 출연금

2. 센터의 수익사업 수입

3. 기부금 및 후원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수익사업)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센터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

다.

제11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센터 내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2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

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센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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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위·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

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

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구로구 제조업특화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조업, 기술, 경영 분야 등의 전문가

2. 관련 학계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가

3. 구의회 의원

4. 관련 부서의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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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 및 연간 운영계획

2. 입주기업 선정 및 지원 기준

3.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4. 관·산·학·연 협력사업 기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행정 및 재정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성과 제고를 위하

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효율화와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

1. 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기술·인재·교육 협력

2.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와의 공동 제품개발 및 시장 진출

3.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정책 연계 및 공동 사업 추진

4. 협업 네트워크 기반 정기회의, 세미나, 공동과제 운영 등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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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추진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 구성 등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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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 판교 대덕 등으로 대표되는 일부 혁신 지역은 다수 기업이 기술 창업에 성공하

며 시너지를 내고 있지만, 해외 유명 혁신 지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다수의

지역은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음

- 실리콘밸리가 세계 최고의 벤처 클러스터를 가능케 한 원동력은 다름 아닌지

역의 힘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로구는 이에 대한 상당한 장점이 존

재함

- 다른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이 IT에 기반한 실리콘밸리 모델을 경쟁적으로 지원

특화하여 새로운 차별화가 어려운 상황

- 특히 구로구의 경우 현재 IT에 기반한 모델인 G밸리를 이미 특화하여 첨단디

지털 단지로 전환하여 새로움과 창의적인 혁신모델이 필요

- 따라서 구로구의 경우 G밸리 이외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최초의 제조업 특화 혁

신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유리해 보임

-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프로토타입(시제품) 전문 지역이나 특화 지역은

전무한 실정임

- 국내 판매 및 해외 진출 그리고 수출하려면 반드시 시제품 제작이 필수적인 요

소임

- 현재 제조업의 시제품은 경우 대부분 중국에 의존해야 하고 관련 재료와 부품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가장 최적의 기술지원 등의 애로점 등으로 인해 제조

업의 창업이 점차 어려워지고 대부분 자금력이 있거나 관련 인프라를 확보한

대기업 등이 독과점

- 일부 특화 지역이 존재하지만, 제한적이고 전문적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많은 시

간과 높은 비용이 단점

- 구로구의 경우, 도시제조업의 발전과 기계공구상업단지의 유통망과 공급망 그리

고 제조업에 숙련된 전문 인력을 통한 기술지원, 기계, 금속 제조업체, G밸리,

관내 대학보유 등의 장점이 존재해 제조업에 대한 특화가 유리함

- 특히 구로기계공구상가의 역할이 제조업 특화단지의 차별점

- 따라서 위 장점들을 모두 조합하여 새로운 제조업 혁신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통해 중국의 제조업 모델과 실리콘밸리 모델을 결합한다면 장기적으로 독

자적 한국형 제조업 혁신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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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대한 프로토타입(시제품) 전문 + G밸리)

- 본 보고서에서는 위 모두를 결합한 구로구의 혁신모델 개발하는 것을 제안함

- 즉 한 공간 혹은 단지, 건물 내에서 아이디어를 제품의 양산과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현

- 현재 제조업의 경우 창업 시 가장 애로사항으로는 프로토타입(시제품) 제작의

어려움이 존재

- 아이디어만 있으면 시제품 구현과 양산 제품이 가능하고 사업화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

- 즉 One-stop service 가능한 제조 특화 도시 구현이 목표

- 이 모델을 장기적으로 확장한다면 한국의 특색을 살린 독자적 제조업 혁신모델

을 제시할 수 있음

- 구로기계공구상가의 유통망과 공급망을 바탕으로 영세 제조업체와의 네트워크

화 협업을 활용한 프로토타입(시제품) 전문 지역으로 특화 시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 서울시나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며 일부 기업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또한, 대학에서의 제품 개발과 연구개발 시에도 수요 맞춤형으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국적으로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협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적, 입지적 선택지로 구로구를 활용할 기능성이 매우 높음

- 이러한 혁신모델은 단기적으로는 구로구의 제조업 활성화에 유리하며 장기적으

로는 제조업과 G밸리를 연계한 새로운 모델로 전환이 가능

- 따라서 구로구는 한국 독자적 제조 특화단지와 G밸리를 함께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임

- 구로구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칭 K밸리를 신설하여 제조업과 연관된 모든

계획과 정책 그리고 지원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가칭 K밸리는 실리콘밸리 모델 + 중국의 제조모델 + 관악S밸리 + 도시제조업

+ 구로구의 특성이 결합한 복합적인 제조업 혁신모델

- 이런 장기적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장기적 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여 공론화하고 구로구와 제조업 종사자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와 협력이 매우 중요

- 또한 단기적 정책 방안으로는 영세 제조업의 실태 파악과 산학협력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구로구 제조업체들의 제품에 대한 독자적 산업 분류표 개발, 구로

기계공구상가를 유지할 방안 마련, 공간의 확보 마지막으로 장기적 정책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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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가칭 K밸리를 신설을 위한 조례안 마련 및 K밸리 착수가 필요해 보

임

- 결국 단기적 정책 방안과 장기적 정책 방안을 함께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필

요해 보이며 또한 장기적으로는 IT 관련 부분과 제조업 부문이 결합한 통합된

혁신 모델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대기업과 구로구, 서울시,

정부 등이 함께 융합된 새로운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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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스마트제조혁신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81호, 2023. 1. 3.,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제조혁신과), 044-204-72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제조혁신”이란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

하여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제조데이터”란 제품의 기획ㆍ설계ㆍ제조 등 제조과정과 제품의 유통, 마케팅,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에서 기업이 생산, 보유, 활용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4. “스마트공장”이란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을 말한다.
5. “제조데이터 플랫폼”이란 제조데이터의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말한다.
6. “디지털 클러스터”란 가치사슬이 밀접하거나 공통의 목적 또는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 등이 상호

연계와 협력을 위하여 업종과 지역의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형성한 협업체를 말한다.
7.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이란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설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제3조(정부 등의 책무)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조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 또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을 포함하는 경우 각각 해당 법률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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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
4.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추진기관 지정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수립의 지원
2. 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지원
3.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을 위한 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및 제조데이터 관련 정책

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후관리 지원
2.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
3.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4. 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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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
6.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7. 공급기업의 육성
8. 스마트제조혁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공급
9.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 및 홍보
10.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11.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술경쟁력 제고)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제조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실증기반 구축
3.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4.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지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

공장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한 대상, 확인기준, 확인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제2항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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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을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등이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기관 지정)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3조의 지원사업과 그 밖에 제조데이

터 활용 촉진 등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관련 기술 컨설팅 등 지원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클러스터의 구축 및 참여기업의 육성
2.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3.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강화
4.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지역의 기업 및 그 지원시설 간 연계강화 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공급기업 육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급기업의 창업 지원
2. 공급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공급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4. 그 밖에 공급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표준 보급ㆍ확산)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표준의 개발 및 보

급ㆍ확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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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보안 강화)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보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안시스템 구축
2. 보안 진단 및 자문
3.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보안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전문 인력 양성 및 공급)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공

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 인력 현황 및 실태 파악
2.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
3. 중소기업 재직자의 전문능력 개발
4. 그 밖에 전문 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및 홍보)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 및 지원사업의 성과, 사업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근로환경 개선)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과 병행하여 근로환경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및 자금 지원
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 간 근로환경 개선 협력사업 추진
3.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근로환경 개선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우수기업 선정ㆍ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제

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이하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3조(국제협력)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 개최
3. 수출 또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과 관련된 협력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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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해외 협력모델 개발)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의 선진기술 개

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기술 개발
2. 공동시장 개척
3. 공동기반 구축 및 물류ㆍ보관 시스템 개선
4.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해외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금융지원 등)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① 제8조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은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

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
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
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 등에 자료 보완
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
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
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
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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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
청할 수 있다.

제28조(보고와 검사)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기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
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9조(청문)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요청)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7조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지원사업 참여 제한)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에 참여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 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 제한 조치를 받
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을 성실하
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참여 제한 기간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32조(사업비 환수)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

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
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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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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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약칭: 뿌리산업법 )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4호, 2022. 11. 15.,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뿌리산업팀), 044-203-49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

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 21., 2021. 6. 15.>
1. “뿌리 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金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

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 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
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 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4. “뿌리 기술 전문기업”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제15조제1

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삭제<2014. 1. 21.>
6.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

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뿌리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5.>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6. 15.>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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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공정 기술 등 뿌리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8.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 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10.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뿌리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1. 16.>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부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

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뿌리산업발
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
과 함께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①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

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의
5. 그 밖에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1. 21., 2021. 6.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

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뿌리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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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지원책을 효과적

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
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의 장, 뿌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3장 뿌리산업 인력양성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

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 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

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6. 15.>
제10조(뿌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11. 28., 2021. 8. 17.>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
른 기능대학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
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5. 그 밖에 뿌리산업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개정 2021. 8. 17.>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뿌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뿌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사업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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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21. 8. 
17.>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① 정부는 「병역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
모를 결정할 경우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① 정부는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2. 11. 15.>
1. 뿌리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ㆍ여성ㆍ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현황 등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뿌리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
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4장 핵심 뿌리 기술 및 뿌리 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제14조(핵심 뿌리 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 기술의 개발과 확

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 기술을 핵심 뿌리 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
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 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 기술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①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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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14조의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

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15조(뿌리 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 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

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 기술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 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12. 29.>

1. 총 매출액 중 뿌리 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

하는 기업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정부는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에 있어 뿌리 
기술 전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뿌리 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21.>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 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名家)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 
21.>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

하는 뿌리기업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이하 “뿌리기업 명가”라 한다)의 선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21.>
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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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제15조에 따른 뿌리 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아닌 자는 뿌리 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21. 6. 15.>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 지능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6. 15.>

[제목개정 2021. 6. 15.]
제19조(뿌리기업의 창업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 기술을 활용하여 뿌리기업을 창업
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1. 뿌리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뿌리산업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

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뿌리산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뿌리

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제5장 뿌리산업 기반조성 등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
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

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6. 15.>
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

의 설치 및 운영
2.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
3.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뿌
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 2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2. 그 밖에 전문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 3. 23.>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 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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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6. 15.>
④ 진흥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 1. 21.]
제23조(뿌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 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6. 15.>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뿌리 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뿌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뿌리 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

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선정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

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25조(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① 정부는 뿌리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호 기술협력 확대와 부당
한 인력채용 금지 등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뿌리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재 뿌리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
다.
제26조(국제협력의 추진)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 기술 및 뿌리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

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뿌리 기술 및 전문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 기술 및 뿌리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뿌리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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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6. 3. 29., 2021. 6. 15.>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뿌리기업에 융자 등 자
금지원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신설 2021. 6. 15.>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뿌리기업, 뿌리 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ㆍ상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6. 15.>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6. 15.>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
기관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6장 벌칙
제29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5항,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뿌리 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 기술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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